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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와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음악극 “대동강의 눈물, 평화의 꽃으로 피다” 개최
- 7월 4일 이북5도청, 실향 1세대의 삶과 평화의 메시지 담아
- 평안남도지사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의 비극 반복되지 않아야” 강조

 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와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7월 4일(토) 이북5도

청에서 실향민의 아픔과 평화에 대한 갈망을 그린 ‘대동강의 눈물, 평화의 

꽃으로 피다’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일천만 이산가족의 고통이 현재 

진행형인 우리 사회에 '전쟁 없는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기획됐

다. 특히 6.25 전쟁 당시 대동강 철교를 건너며 피난길에 생이별해야 했던 

실향 1세대 어르신들의 치열했던 삶을 조명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오

늘날 대한민국의 굳건한 뿌리가 되었음을 전했다.

>> 평양냉면 등 고향의 맛 무료 제공, 문화와 체험 어우러진 축제 마당

 전체 행사는 총 3부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

되는 제1부는 이북5도청 광장에서 ‘고향의 맛을 느끼다’와 ‘그리운 고향, 

한 그릇에 담긴 마음’을 주제로 문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실향민들에게는 

짙은 향수를, 미래 세대에게는 이북 전통문화에 대한 친숙함을 전하기 위

해 평양냉면과 만두, 지지미 등 정통 이북식 먹거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무료로 제공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청사 1층과 5층 로비에서 펼쳐지는 제2부는 

‘그때를 회상하다’와 ‘잊지 못할 얼굴, 잊어선 안 될 약속’을 주제로 사진

전, VR 체험, DNA 채취, 사진으로 보는 6.25, 고향 찾아주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로 채워졌다.



>> 역사적 서사 녹여낸 특별 음악극 ‘한많은 대동강’ 무대 장식

 행사의 백미인 제3부는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5층 강당에서 ‘대동

강 푸른 물 위에 띄우는 평화의 노래’를 부제로 한 특별 음악극 ‘한많은 

대동강’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

 이번 공연의 원작자이며 행사의 기획을 맡은 정경조 평안남도지사는 "대

동강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눈물과 한이 서린 역사

의 현장"이라며, "이번에 선보이는 음악극을 통해 모진 세월을 견뎌오신 

어르신들의 오랜 한을 위로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준엄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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